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 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난다[ ] .

저건 뭘까‘ ?’

아이 고된 상황을 겪는 인물로 서술자는 아이 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 ‘ ’ . 신뢰성 없는 서술자와 아이를 비교‘ ’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 과자 곽들‘ ! !’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였다.

‘뭐 사 원 이십 전 저것 한 곽에! ! ! 과자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아이( )’

[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넉 장하고 십 전짜리 두 닢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

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사는 아이가 당한 고된(

상황)을 일으켰다. 한 달에 팔십 전씩 석 달치 월사금 이 원 사십 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육 학년*

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학교를 고만두고 만 것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① , 좁쌀 값 스무 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 바닥에서 상투를 끄들리고 뺨을 맞던 것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②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 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 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고된 삶을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 , .)③ 아

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 곽들이 극락에 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

다. ] 아이 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팔원 서행 시초 와 연계([ ]: ‘ ’ -「 」

될 수 있습니다.)

엄마‘ !’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 보았다.

그래 걱정 말아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 뭐‘ , . . .’……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 ?”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 전차 엄마의( : /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아이, ).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건 발목을 삐인 때문은 아니요. 힘에 부친 먼 길

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아이가 다리를 약간 절게 된 이유( ).

아이는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 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

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은 나서 탑동 공원에 들어가게 됨( .)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뜨이는 건 실과 먹을 수 있는 열매의 총칭( ) 장사들이다.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다 아이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과일을 팔고 있음( .).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 못했다‘ !’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과일을 보고서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비극성을 부각함.)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 ‘ ? ?’

터 났다 그리고. 웬 양복 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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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 양복 한 사람‘ ’)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

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섰는 것, 가난한 인물인 헐벗은 아이 인물( ‘ ’,

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황의 비극성을 드러냄.)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리, , .

고 바투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입과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

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리었다 과일 껍질을 먹는 아이를 보고 자신도 과일 껍질(

을 먹고자 함.).

쟤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 하며 과일 껍질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 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져졌다 배 껍질은 거의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져진 손은 좀처럼 떨.

어지지 않는다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 낡은 맥고 모자를 쓴 어른인데. . 눈이

조그맣고 여덟팔자수염이 달린 얼굴이다 배를 깎고 있는 인물의 외양을 드러냄( .).

저이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 !’

하는데 그 여덟팔자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

를 덥석 물어 뗀다 아이는 깜짝 놀래어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보았다. .

저런“ !”

아이는 소리지를만치낙망하였다.그 두껍게 벗겨진 배 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이기었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요걸 바라구 섰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 ?’

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기적인 맥고 모자를 쓴 어른 자신이 먹지도 않을 과일 껍질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방해함 아이( , .

가 이해하기 힘든 어른의 모습 ,①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

무슨 까닭일까‘ ?’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두 못 먹게 할 게 무언가? 어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낌( .)’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려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다 사진을 찍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아이)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 만 한 새까만 가죽갑. *

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 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

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겅거린다. , .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

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

고 놀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 일제 강점기 시대 속 가난했던 우리나라 아이들의 무지함( .) 그러나이 아이는그 알.

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니까 웃기만 하고 섰던.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 한 닢을 내어던진다 돈을 던진 서양 여자( ).

돈‘ !’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 전 한 닢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은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 서양 여자가 던진 은전 한 닢을 보고 달려든 인물들( ) 그 어른의 지까다비 신은 발은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그 백동전을 눌러 덮치었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지까. .

다비 발의 임자는 의외에도 돈은 얼른 집으려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섰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멱

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안은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집더니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한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 버

렸다 자신이 가지지 않을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던짐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어른의 모습 아이들에게 은전( . /②


